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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노사협의체 UCC는 7월 13일(토)부터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2019년도 UCC 글로벌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올해로 8회를 맞은 UCC글로벌 봉사활동은 한-베 다문화 가족을 하노이로 초청, 다양한 나눔 활동을 병행해 현지 의 호응이 매우 높다.��이번 행사에도 많은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화상상봉 및 KT의 최첨단 미디어 기술 시연 ▲무상진료 ▲시티투어 및 한국 문화 체험 등을 전개한다. ��7월 15일(월)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친정 어머니 쯔엉티뚜옌씨는 “UCC 행사가 매년 개최되는데 매번 다른 가족들을 초청한다고 들었다”며 “남편은 물론 조카 손주 들도 무척 즐거워해서 가능하다면 매년 참석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특히 오는 7월 17일(수)에는 라이수완 친정 마을을 방문하는 한-베 다문화 9가족(양가 가족 총 100명)의 상봉행사가 마을잔치를 겸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이수완 마을은 한국에 온 베트남 이주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한곳으로 봉사단은 이곳에서도 무상진료를 비롯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주택 개보수 공사, 가족사진 촬영, 마을 신축화장실 건립, 초등학교 환경공사 등을 병행한다. ��UCC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장복 KT노동조합 조직실장은 “문화와 언어가 낯선 타국으로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모처럼 친정가족을 만나 그간의 회포를 풀고, 가족 분들도 딸들 안부에 노심초사 하지 않으시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걱정을 덜어드리는 등 양국 민간의 돈독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현지 봉사활동은 오는 19일(금) 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UCC 글로벌 봉사활동  �현지에서 의료진료·장애인 가족을 위한 주택 개보수 등 진행     










